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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세녹스 제2라운드 공방 치열
프리플라이트, 11월24일 판매재개 단행 … 경찰도 소비자 단속 고심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11월20일 법원으로부터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

결을 받자 법률 검토를 거쳐 24일부터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2003년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

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판매가 중단된 뒤 3개월만이다.

당초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판매점은 전문판매점과 용기판매점 합해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달했으나 정부

의 강력한 단속으로 3개월 이상 판매가 중단되자 상당수 판매점이 문을 닫고 지금은 42곳만 남아있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적지 않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상 판매망 복원은 시간문

제이며 일반 주유소들 중 상당수도 세녹스 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녹스 판매 재개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에 위치한 세녹스 판매법인 지오에너지에는 

대리점 개설 문의가 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11월22일 생산 재개 이후 총 35만ℓ의 세녹스를 충청권과 호

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판매점에 공급했으며 11월24일 오후까지는 별 마찰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는 유사휘발유의 판매를 제한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

고 프리플라이트측이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산자부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판매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세녹스 판매불가 사실을 적시하지 산자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불가

능하며 검․경이 단속에 나설 것이지만 법원의 무죄판결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연중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철에 휘발유보다 싼 세녹스 판매가 재개돼 매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유기업이 직영주유소 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정유기업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당수 자영주유소들이 정유기업 몰래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성이 걸려 있는 일선 주유소들이 쉽게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것이라

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세녹스를 몰래 공급받아 판매한다면 상표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녹스 무죄판결 시 동맹휴업하겠다고 했던 한국주유소협회는 “회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동맹휴업 여

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지회장 회의를 열어 동맹휴업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세녹스가 법원에서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산자부에서는 계속 단속할 방

침이라고 밝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에 문의를 해오는 소비자들도 세녹스를 구입해 사용해도 불

법은 아닌지 혹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사례가 많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해 “종전처럼 세녹스 제조․판매 행위는 단속을 하되 구매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산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으며 산자부 요청과 관

련해 이미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있는 만큼 단속반 중심으로 제조․판매 행위는 계속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다만 “가짜 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

자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측도 “산자부 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속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속에는 아무래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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